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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골프장에서만 82년째 회원, 한 라운드에서 

3차례 홀인원 달성, 1년에 449개 코스 완주.

16일‘문화일보’가 미국의 PGA닷컴을 인용

해 전한 바에 따르면 기네스북에는 골프와 관

련된 기록이 328개 등재돼 있다. PGA닷컴은 이 

가운데‘미친’골프 기록 10개를 엄선했다.

스페인의 말라가에 거주하는 골프채 수집광 

로베르트 란초트는 무려 4,393개의 클럽을 소

장하고 있다. 그는 코스타 델 솔 지역에서 레스

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며, 자신이 소장한 클럽 

대부분을 식당에 전시하고 있다. 1992년 풀세트를 선물

로 받은 게 클럽 수집의 계기가 됐으며, 이후 매주 수집

품을 늘려왔다.

세상에서 가장 큰 골프카트는 길이가 무려 9.62m다. 

버스에 비유할 만하다. 2013년 기네스북에‘마이크의 

골프카트’라는 이름으로 등재됐다. 

또 가장 빠른 골프카트는 플럼 퀵모터스가 제작했고 

2014년 10월 31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츠빌

의 달링턴 드래그 웨이에서 로빈 스틴이 주행하며 시속 

191㎞를 돌파했다.

한 골프장에서 무려 82년 넘게 회원 자격을 유지했던 

골퍼도 있다. 제프리 크로킬은 12세이던 1934년 부친을 

따라 영국 노리치 에톤 골프클럽 회원이 됐으며, 2016

년 기네스북에 등재됐다. 그는 이곳에서 홀인원을 5차

례 작성했고, 90세를 넘기고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

전 7시면 어김없이 티샷을 날렸다. 이듬해 숨을 거둘 때

까지 그는 골프채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.

18홀 라운드에서의 최다 홀인원은 3회다. 2015년 6월 

22일 버지니아주 로턴의 로렐힐 골프클럽에서 패트릭 

윌스라는 골퍼가 달성했다. 여성 최연소 홀인원은 미국

의 수나 리 리톨리이며, 5세 103일째이던 2007년 7월 1

일 뉴욕 맨해튼 우즈골프장 7번 홀(파3·125야드)에서 

홀인원을 연출했다. 최장신 프로골퍼는 독일의 메르켈 

피켈이며 206㎝다. 피켈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독

일 PGA투어에서 뛰었다. 여성 중 최고령‘에이지 슈터’

는 일본인 후쿠이 가요코이며, 2007년 8월 16일 일본 

가루이자와의 다이헤이요 골프장에서 70타를 쳤다. 그

는 1936년 10월 5일생으로, 에이지 슈트 달성 당시 70

세 315일이었다.

하루에 1만5,982㎞ 떨어진 두 골프장에서 완주한 기

록도 있다. 호주의 존 노벨은 2006년 5월 21일 호주 시

드니에 있는 코스트 골프클럽에서 18홀을 돈 뒤, 미국 

뉴욕의 포레스트 파크 골프클럽에서 18홀을 또 돌았다. 

시드니와 뉴욕의 시차 덕분에 같은 날 2차례 18홀 라운

드를 즐겼다. 

캐나다시-조너선 위버 부부는 1년 동안 각기 다른 

449개 골프장을 완주했다. 둘은 2008년 4월 1일부터 

2009년 3월 31일까지 캐나다와 미국 전역을 누볐다. 부

부는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출발해 앨버타, 온타리오, 

퀘벡, 사우스캐롤라이나, 조지아, 플로리다, 앨라배마, 

텍사스, 뉴멕시코, 애리조나, 오리건, 캘리포니아, 네바

다 지역 골프장을 돌아다녔다. 1주일에 8.6개의 골프장

에서 라운드한 셈이다. 

기네스북에 등재된 골프 관련 기록들 

▲ 2013년 기네스북에 세상에서 가장 큰 골프

카트로 등재되어 있는 ‘마이크의 골프카트’


